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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주정부가 지원하는 다운페이먼

트 지원 프로그램  원플러스(ONE+)가 출범

했다. 첫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다운페이

먼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이 프로

그램은  특히 인종간 부의 격차 해소에 중점

을 두고 있다. 

기존의 원모기지 ONE Mortgage) 프로

그램에 기반을 둔<원플러스>는 중저소득층

의 주택구입자를 돕기 위해 한층 강화된 버

전의 프로그램이다. 

할인된 이자율, 모기지 보험 면제, 보조금

제공, 낮은 다운페이먼트 등 원 모기지 프로

그램 조건에 더해 추가적인 다운페이먼트 지

원은 물론 클로징비용 지원까지 포함한다.

전체적으로 약 500가구가 최대 $50,000의 지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총 지

매사추세츠, 신규 주택구입
다운페이먼트 지원 프로그램
<원플러스> 출범 

"가랑비에 젖듯 봉사가 삶의 일부분이 됐습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기자= 노

숙자에겐 생필품을, 빈 커뮤니티 냉장고에는

음식을, 베테랑들에게는 감사의 편지를, 너싱

홈 시니어들에게는 음악과 사랑을 전하는 학

생들이 있다. 

하버드홈리스미션(Harvard Homeless

Mision)에 소속된 250명의 학생들은 사회의

그늘진 곳에 삶의 따스함을 전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겐 감사를 표현하는 활동을 일상화

하고 있다. 

처음 렉싱턴의 한인단체로 출발했던 하버

드홈리스미션(HHM)에는 렉싱턴 공립학교

뿐 아니라, 보스톤아카데미, 브루클라인, 앤도

버, 뉴튼, 니댐, 웨스트우드, 보스톤 라틴, 벨몬

트, 말보로, 린필드, 노스레딩, 린, 메드포드 하

이스쿨, 렉싱턴 크리스찬

봉사단체인 하버드홈리스미션에서 활동중인 학생들이 소낙눈이 내리는 날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음식과 생필품 전달을 위해 케임브리지의 거리에 나섰다.(사진=하버드홈리스미션 제공)

▶▶14면으로 계속

하버드홈리스미션, 250여명 학생들 참가해 매주 봉사활동 
홈리스, 베테랑, 너싱홈 등에서 따뜻함, 긍정적인 삶의 메시지 전해

▶▶6면으로 계속

게이트웨이 등 29개 타운 중저소득층 첫 주택 구입자에 혜택
500가정에 다운페이먼트, 클로징 비용 최대 5만불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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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형 (Ah-Hyung "Alissa" Park) UCLA 공대학장

차세대 전문가 초청 공공외교 포럼 및 김재휘 총영사 강연 성황리 개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민주평통 보스턴협의회(회장 한문

수)는 지난 11월 13일 뉴튼 소재 쉐라

톤 호텔에서 <차세대 전문가 초청 공

공외교 포럼 및 김재휘 보스턴 총영

사 초청 강연회>를 성공적으로 개최

했다.  이번 행사는 박상원 수석 부회

장과 이한나 부회장이 공동 준비위

원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다양한 배

경을 가진 120여 명이 참석해 공공외

교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

졌다. 

유현경 변호사가 사회를 맡아 영

어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대학생,

지역 사회 젊은 리더, 연구원, 박사,

교수뿐만 아니라 프랜즈오브코리아

멤버들과 매사추세츠 주 하원의원

션 리드(Sean Reid) 등이 참여했다. 

한문수 회장은 개회사에서 "보스

턴 총영사관과의 긴밀한 협력 덕분

에 이렇게 큰 행사를 개최할 수 있었

다"며 "보스턴의 특징을 살리는 롤

모델적인 차세대 공공외교 포럼으로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자"고 강조했

다.

션 리드 하원의원은 윤석열 대통

령의 8.15 독트린을 언급하며 "한반

도 평화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비전"

이라고 평가하고, “본인을 포함한

많은 매사추세츠 주민들에게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중요성을 알리며 공

공외교를 통한 다리 역학을 통해 평

화 통일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휘 총영사는 강연에서 한반도

의 최근 정세를 설명하고, 자유·평

화·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이루어

나가는데  ‘8.15 독트린’의 중요성

을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인권 문제

를 비롯한 최근 동향, 동북아 정세를

심도 있게 분석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만찬 후에는 평화봉사단(Peace

Corps) 활동 경험을 공유한 드웨인

및 수 윌크(Duane Wilke& Sue

Wilke)부부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

들은 한국에서 봉사했던 이야기를

한국어 단어를 섞어가며 전달해 참

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당

시의 사진과 경험담은 공공외교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버클리 음대 전혜림 교수는 “윌

크 부부의 이야기가 서로 다른 언어

와 문화를 넘어 진정한 친구가 되는

방법을 생각하게 했다”며 깊은 감

동을 표현했다. 송인우 박사는 이번

포럼을 통해 민주평통의 공공외교

활동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고, 앞

으로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이러한

활동이 확장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평통회원인 함혜욱 BU 교수는 “

한국의 정치적 전략과 글로벌 전략

및 동맹 그리고 북한의 최근 동향에

관해 많이 알고 이해하게 되는 뜻깊

은 행사였다.”고 말했다. 

U Mass-Boston 한인학생회 하종

수 회장과 정윤슬 부회장은 북한과

대한민국의 상황에 대해 더 많이 알

게 되었고, 한인 학생 대표로서 긍정

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

했다. 

미 국  대 학 생  조 나 단  새 미

(Jonathan Sammy, Lasell Univer-

sity)군은 “윤석열 대통령의 8.15 독

트린에 대해 알게 되어 영광이다. 이

렇게 의미 있고 좋은 행사를 개최한

민주평통 보스턴 협의회와 보스턴

총영사님께 감사한다” 고 말했다. 

최은경 평통위원은 프랜즈오브코

리아 부부를 “나섰고 50여년이 지

나서도 보스턴에서 한국을 그리워하

며 한국인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있

는 사랑스런 분들”이라며 “이런

분들로 인해 소망이 있다고 믿으며

뭉클한 가슴으로 큰 빚을 안고 돌아

가는 저녁이다.”

김재휘 총영사는 마무리에서 “이

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내년에도 우리모두 협

력하여 더욱 발전적이며 의미 있고

좋은 포럼 및 행사를 만들도록 하겠

다”고 말했다. 한문수 교수는 본인

도 미국에서 살아남기위해 노력해

오고 있어서 잘 이해한다며  “현지

에서 생존해야 하는 문제 등 많이 고

달프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시간을

내서 다함께 내년에는 더 좋은 행사

를  하자.” 며 행사를 마쳤다.

bostonkorean@hotmail.com

13일 뉴튼 쉐라톤호텔에서 열린 차세대 전문가 초청 포럼 및 김재휘 총영사 초청 강연회에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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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차정기산행12월7일 제 23차 정기산행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산악회는 오는 12월 7일 토요

일, 뉴햄프셔의 라파엣 마운틴

(Mt.Lafayette)으로 제23차 정기  겨

울 산행을 떠난다.

이번 산행에서 A조는 왕복 8마일

의 올드버디패스-그린리프를 오를

예정이며, B조는 올드버디패스를 통

해 산오두막까지 등반한다. A조는

일기에 따라 정상 등반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 산오두막에서 대장의 지

시를 받아야 한다. 산행 시간은 약 6-

8시간, 난이도는 5단계 척도에서 4

수준으로 높은 편이다. 

참가자는 크램폰(아이젠), 헤드랜

턴, 스패츠, 배낭, 스틱, 방풍의, 우의

, 장갑, 모자, 식수, 간편 중식을 준비

해야 하며, 등산화 착용은 필수다. 면

티셔츠와 청바지 착용은 금지되며,

기능성 드라이핏 의류 착용을 권장

한다.

산악회는 “겨울 산행에는 준비

할 것이 많은데 특히 아이졘을 꼭 지

참 해 주시고 낮이 짧으니 head

Lantern도 항상 가지고 다녀 달라”

고 당부했다.

산행 당일 집결지는 뉴햄프셔 파

크앤라이드(Park & Ride, RT93의

Exit 2) 보스톤익스프레스버스터미

널 (10 Raymond Avenue, Salem,

NH)이며, 오전 7시까지 모여야 한

다. 회비는 20달러다.

산행 신청은 12월 5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청 시 희망 조, 집결

장소, 차량 여부를 밝혀야 한다. 상세

정 보 는  보 스 톤 산 악 회  카 페

(http://cafe.daum.net/boston-

mountaineers)에서 확인 가능하며,

날씨에 따라 취소될 수 있으므로 산

행 전날 카페를 참조해야 한다. 문의

사항은 617-780-9588(들꽃향기)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H마트 탁상용 달력 무료 증정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

부= H 마트가 2025년 새해를 맞

아 11월 25일 월요일부터 메사추

세츠 지역 전 매장에서 탁상용

달력을 무료로 증정한다. 

이번 달력은 H 마트 스마트카

드 회원들에게 한정 수량으로 증

정되며, 매달 유용한 음식 레시

피와 함께 매장 연락처와 주소

정보를 담고 있다. 

H 마트는 “항상 H 마트를 이

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들께 감

사드린다"라며, “2025년에도 고

객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가 득

하길 기원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관련 문의는 아래 매장으로 할

수 있다. 

▶퀸지점(857-392-5029), 브루

클라인점(617-991-2949), 벌링턴

점(781-221-4570), 캠브리지점

(857-209-2747).

[H 마트 멤버십-스마트카드]

H 마트 스마트카드는 사용 금

액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회원

제 카드로, 1000 포인트 ($1 = 1

point) 적립 시 10달러 H 마트 상

품권을 지급한다. 이 외에 다양

한 할인 및 행사 혜택 등도 제공

하고 있다. H 마트 스마트카드

는 매 장 내 고객서비스센터뿐만

아니라 H 마트 애플 및 구글폰

모바일 앱을 통해 쉽게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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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에 이어서

아카데미, 필립스 아카데미, 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 등 다양한 학교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팬데믹 당시 50여명에 불과했던 봉사학

생의 수는 현재 250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2011년 김원경씨와 한성경씨가 시작한 이

단체는 팬데믹이 시작하면서 한성경(Sandy

Han)씨가 대표를 맡아 지금까지 이끌고 있

다. 한성경 대표는 워싱턴으로 이주해 거주하

고 있지만 지금도 격주로 보스톤을 찾아 학생

들과 함께 직접 자원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한 대표와 6년째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

는 최서경(렉싱턴고교 12학년) 학생은 현재

공동회장을 맡아 협력할 수 있는 다른 단체들

과 연락을 주고 받고 클럽 학생들과 함께 참

여할 수 있도록 일하고 있다. 최서경 학생은

“하버드홈리스미션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

분은 사회의 다른 부분(취약 계층)과 연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존

김 공동 회장도 “그늘진 사회에 대한 눈을

뜨게 만든 것”이라며 “내가 가진 것에 대해

더 감사하고 삶에 대한 다른 견해를 갖게 했

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성경 대표는 “봉사는 부담이 없이 하는

것이며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라도 할 수 있지

만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야 즐

겁고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고 강조했다. 

삶의 새로운 면을 들여다 보고 봉사의 즐거

움을 알게 된 학생들은 수년간 활동을 지속하

고 있다. 김종민(렉싱턴 하이), 토마스리(렉

싱턴 하이), 피터윤(벨몬트 하이), 단비 김(벨

몬트 하이) 학생 등 10여명도 5년 이상 하버드

홈리스미션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어린

나이 때부터 시작한 학생들도 있다. 초등학교

5학년인 최 은경은 6년째 봉사활동을 이어가

고 있으며, 캐서린 초우와 크리스토퍼 초우도

각각 7살, 5살 때부터 시작해 활동을 하고 있

다. 

학부모 김은아씨는 “봉사는 대단한 사람

들이 하는 것인지  알았는데 종이 봉투에 그

림을 그리고 희망의 메세지를 쓰는 작은 일부

터 시작해서 파스타, 볶음밥 등 음식 만들기

등 하다 보니 가랑비에 옷 젖듯 삶의 일부분

이 되어 버렸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학부모는 노숙인들에게 런치백

을 나누주던 첫날을 떠올리며 “처음에는 불

안감과 두려움으로 움츠렸었다. “고 회상하

고 그러나 케임브리지에서 노숙인들에게 이

를 나눠주면서 “나와 우리 가족의 마음은 어

느새 감사함과 행복감으로 다시 태어났다”

참가 경험을 나눴다. 

학부모 김영선씨도 “두 아들이 너싱홈에

서 연주했을 때 노인들이 즐거워 하는 것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보람을 느꼈다. 아이들이

봉사하며 성장하는 과정은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값진 시간들이었다”고 전했다. 

하버드홈리스미션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

동은 케어패키지 만들기, 그래픽 디자인 등

각종 재능기부는 물론 현금 및 선물카드 기부

등이다. 나이에 상관없이 또한 가족 단위로

참가가 가능하다. 참여 문의는 한성경 대표

(Sandyhanm5@gmail.com)에게 하면 된다.    

editor@bostonkorea.com

"가랑비에 젖듯 봉사가 삶의 일부분이 됐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 봉사활동을 위해 케임브리지에 모인 학생들(사진 위), 보스톤커먼에서 노숙자들에게 전달할 음식과 물품을 정
리하고 있는 학부모 봉사자들(사진 =하버드홈리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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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들이 전한 감동의 물결, 시 낭송의 순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학생들이 동

시를 낭송하며 겨울맞이 문화축제

의 첫 번째 장이 활짝 열렸다. 학생들

은 자작시는 물론, 잘 알려진 동시와

동화를 멋지게 낭송하며 청중들에

게 감동을 선사했다. 이번 행사는 12

월 21일 열릴 예정인 ‘꿈을 그린 노

래대회’로 이어질 예정이다.

박현아 교사의 개회선언으로 시

작된 이번 행사에서 남일 교장은 “

이번 대회는 2019년 20회 대회 이후 5

년 만에 재개된 행사라 감개무량하

다”며, 학생들을 지도하고 후원해

준 학부모들과 교사들에게 감사 인

사를 전했다. 또한, 작문교육부 이정

설 리더 교사는 이번 낭송대회의 세

부 사항을 설명하며, 행사 준비 과정

과 번역시 대회에 대한 의미를 강조

했다.

심사는 나희영 학부모회장과 김

영순, 유미순, 이정설 교사가 맡았으

며, 점수 집계는 최서경 차세대 교사

가 담당했다.

행사의 시작은 번역시 부문 참가

자인 중급-1 고려반 박찬영 학생의

윤동주 시인의 ‘반딧불’ 낭송으

로 문을 열었다. 이어 신아인 학생은

정여민 시인의 ‘꽃’을 낭송했고,

고급-2 한라반 이다영 학생은 한강

시인의 ‘서울의 겨울’을 낭송하

며 번역시 부문을 마무리했다.

동시 암송 부문은 강소천 시인의

‘토끼야’를 또박또박 암송한 기

초-1 해님반 노윤아 어린이의 발표

로 시작되었다. 중급-3 한국반 장건

학생은 한강 시인의 ‘어느 늦은 저

녁 나는’을 낭송하며 깊은 감동을

주었고, 초급-1 신라1반과 2반 학생

들은 천정철 시인의 ‘나뭇잎’을

단체로 멋지게 낭송하며 동시 암송

부문을 마무리했다. 마지막으로 기

초-4 흥부반 최은솔 학생은 정란희

작가의 동화 ‘화해 한줌’을 구연

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번역시 부

문 전체 대상으로 저학년 부분에서

는 한국반 오유택 학생, 고학년 부분

에서는 금강반 나연재 학생이 각각

차지했다. 오유택 학생은 시인 이상

의 ‘거울’을 낭송하였고, 나연재

학생은 김사인 시인의 ‘공부’를

낭송하며  감명을 주었다. 

동시 암송 부문에서는 백제2반 조

은 학생이 자작시 ‘아름다운 가을

’을 발표하며 전체 대상을 수상했

다. 특히 이중언어 과정인 세종반 학

생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세종-2 사

과반 맥마흔 조세핀 학생은 자작시

‘새와 물고기’를 발표하며 박수

를 받았고, 세종-4 수박반 한루크 학

생은 권태응 시인의 ‘동동 아기오

리’를 재미있게 낭송해 금상과 ‘

최고 인기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심사위원들은 참가자들의 열정적

인 준비에 감동을 받았다며 심사가

매우 어려웠다고 전했다. 이번 대회

의 수상자 및 행사 관련 동영상은 학

교  유 튜 브 와  홈 페 이 지

(www.ksneus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개교 50주년을 맞는 뉴잉글

랜드 한국학교는 오는 12월 7일

‘2024년도 뉴잉글랜드지역 어린이

동요합창제’에 참가한 후, 12월 21

일 성탄절 기념행사로 제23회 ‘꿈

을 그린 노래대회’를 개최할 예정

이다. 또한, 2025 봄 학기 등록은 12월

31일부터 시작되며, 입학 문의는 전

화 (508) 523-5389 또는 이메일 ko-

reanschool.ne@gmail.com으로 하

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제 21회 대회 수상자 단체 사진

(좌)번역시 낭송-고급과정 부문 전체대상을 수상한 나연재 학생의 발표 모습, (가운데)동시암송 부문 전체 대상을 수상한 조은 학생의 발표 모습, (우)번역시 낭송
-중급부문 전체 대상을 수상한 오유택 학생의 발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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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국문화원, 고급 한식에 맞는
한국 프리미엄 소주 뉴욕서 소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욕한국문

화원(원장 김천수)은 지난 11월 23일 한국 안동

시의 맹개술도가, 우리술 그리고 레스토랑

<Soogil>과 공동주최로 한국 전통 소주 소개, 시

음회 및 안동 대표 요리 시식회 행사를 개최했

다.

이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안동소주협회 회장

이자 진맥 소주의 마스터 증류자인 박 성호 맹

개술도가 대표의 한국 전통주 소개였다. 1540년

대에 쓰인 한국 최초의 요리서 《수운잡방》에

서 찾아 볼 수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주류

인 소주의 유래를 소개하고, 안동 지역의 귀족

가문에서 제례를 위해 정성을 다해 빚었던 소주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졌다고 말했다. 안동 진

맥 소주도 이 전통을 오롯이 간직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한식 레스토랑 SOOGIL의 임수길 대표

겸 셰프가 안동 대표 메뉴인 안동찜닭, 육회와

문어 김밥 등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선보였다.

그는 이 요리들이 진맥 소주와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는 설명과 함께 간단한 요리 시연도 곁들

였다. 

또한, 한국인 최초의 마스터 소믈리에이자 우

리술|KMS Imports의 김경문 대표는 소주를

베이스로 한 독창적인 칵테일 제조 퍼포먼스를

펼쳐 소주의 다양한 매력을 선보이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한국의 프리미엄 진맥 소주와 함께

맛있는 요리를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었다. 

한편, 이번 시음회에서 소개된 4종의 진맥 소

주는 모두 유기농 밀로 빚어낸 진맥 소주의 섬

세하고 독특한 풍미를 가지고 있다.  세계 최대

주류 경연대회인 “샌프란시 스코 국제 주류 경

연대회”에서 진맥 블랙(Black/2021년, 2022년

), 진맥 포엣츠 락 (Poet’s Rock/2023년)은 더

블골드메달을 획득했다. 진맥 오리지널(Origi-

nal/2022 년)과 진맥 오크(Oak/2022년)도 골드

메달을 획득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스몰비지니스들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소

유주 정보(Beneficial Ownership Infor-

mation;BOI)를 재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발효한

회사투명성법안(CTA)에 따라 부정한 금

융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5% 이상 지분

을 가진 소유주들에게 신고를 의무화 했

다. 

사업체들은 누가 사업체를 소유했으며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재무부 산하

부서인 금융범죄단속망인 핀센(FinCEN

,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

work)에 보고하면 된다. 

올해 말까지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사업주들은 하루 $591씩 최고 $10,000의 벌

금을 부과받거나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

을 선고받을 수 있다. 

BOI신고는 간단하고 안전하며 다른 비

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쉽게 보고할 수 있

다. 

BOI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체들은 S코

퍼레이션 등 각종 회사, 그리고 LLC 등이

며 20명 이하의 직원을 보유한 곳이다. 단

자영업자인 Sole proprietorship의 경우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외에도 정부 또

는 금융 기관 등 23개 사업체는 보고가 면

제 된다. 

https://www.fincen.gov/boi

hsb@bostonkorea.com

직원 20명 미만 사업주들, 올해말까지 회사 소유주정보 신고해야

박성호 진맥 소주 마스터 증류자 초청, 한국 프리미엄 안동 소주 소개
레스토랑 <Soogil>의 임수길 셰프 초청, 안동 대표 요리 시연

10

안동의 정통 진맥 소주를 시음회를 통해 그 고유한 맛과 향을 더욱 깊이 이해는 물 론 한국의 프리미엄 소주의 고급스럽고 세련된 세계를
탐구하며, 안동 소주가 지닌 깊은 역사와 현대적 매력을 알리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한국식 찜질방으로 한인사회에도 잘 알려

진 올림푸스 스파가 지난 18일 시애틀 연

방법원에서 열린 트랜스젠더 고객 관련

케이스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린우드와 타코마에서 여성 전용 스파를

운영하는 올림퍼스가 트랜드젠더 여성의

입장을 거부하면서 불거진 이 사건은 성

정체성과 문화적 전통의 경계에서 일어난

논쟁으로, 지역 한인 커뮤니티와 미국 내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큰 관심을 모았다. 

스파 측은 시설의 성격상 '생물학적 여

성'을 고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트랜스젠더 고객이

이 정책에 차별 행위라는 이의제기와 함

께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케이스를 담당한 한인 이기영(미

국명 케네스 리) 판사는 스파의 운영 방침

이 문화적 전통과 종교적 자유에 기반한

다는 점을 인정하며 스파 측의 손을 들어

줬다. 따라서 올림퍼스 스파는 앞으로도

기존 정책을 고수할 수 있게 됐다. 

여성단체가 생물학적 여성만을 허용하

는 올림퍼스 스파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판사는 "이번 판결은 특정 커뮤니티

의 승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권리와 가

치를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은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고 강조했

다.

이번 소송에 관여하고 있는 코리 한 킹

카운티 공화당 부의장은 "소송의 핵심은

트랜스젠더 여성이 올림푸스 스파의 여성

전용 공간에 접근할 권리가 있는지와 스

파가 자신의 문화적, 종교적 신념에 따라

운영 방침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는지였다

"고 전했다.  

한 부의장은 "이번 사건은 단순히 찜질

방 운영의 문제가 아닌, 성 정체성과 문화

적 전통 간의 갈등, 그리고 이들의 공존 가

능성을 논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고 말했다.

hsb@bostonkorea.com

올림퍼스 스파, 트랜스젠더 상대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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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가 가기 전 해야 할 2024년 세금 절약 방법 5가지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2024년도 이제 불과 한달이 조금 넘게 남았

다. 내년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올해

가 가기 전에 해야 할 것들이 있다. 특히 도

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이 2017

년 세금 감면을 연장하고 일부 세액 공제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내년으

로 가기 전에 대처해야 한다. 배론스닷컴이

소개하는 세금절약 5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1. 은퇴 계좌 적립금 늘리기 

401(k)  분담금 저축은 12월 31일까지 적립

해야 해당 연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IRA(개인 은퇴 계좌)나 HSA(건강

저축 계좌) 에 대한 기금 적립은 2025년 4월

까지 가능하다. 

401(k) 적립 한도는 $23,000이며, 50세 이

상은 $7,500의 추가 적립이 가능하다. 세전

적립금은 과세 소득에서 차감되므로 세금

을 절약할 수 있다. 다만, 인출 시 소득세가

부과된다. 

전문가들은 역시 로스 IRA(Roth IR)의

적립도 추천하고 있다. 비록 세금 혜택은 없

으나, 은퇴 후 인출 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2. 세금 원천징수 점검하기

세금은 연중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이 좋

다. 원천징수가 충분하지 않으면, 세금 보고

시 세금 환급이 아닌 거액의 세금을 부담해

야 할뿐만 아니라 8%의 벌금이 부과된다.

직장에서 일하는 경우 충분한 원천징수를

하도록 해야 한다. 국세청의 원천징수 예상

금액 계산을 사용하면 좋다. 

자영업자의 경우 분기별로 세금을 납부

하는 것이 권장된다. 온라인 세금 계산기를

이용해 미리 자본 소득, 배당금 등의 추가 소

득을 예상해 납부하면 추후 거액의 세금을

부담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3. 손실 주식 매각(Tax-Loss Harvesting) 고

려하기

올해 주식 시장이 호황을 이루었기에, 자

본 소득세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오른 주

식을 차익 실현하지 않는 경우 뮤추얼 펀드

는 이 소득 부분을 투자자들에게 전가 시키

도록 되어 있다. 주식 및 자산을 일반 브로

커리지 계좌에 투자하고 있는 경우, 장기 자

본 이득은 소득이 30만달러 이상이면 최대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가격이 급

등한 개인 보유 주식은 팔아서 차익을 실현

하지 않은 이상 미실현 이익으로 세금이 부

과되지 않는다.

손해 본 주식은 연말이 가기 전 매각 : 연

말이 가기 전에 손실이 발생한 주식을 연말

까지 매도하면 이 손실로 이득을 상쇄할 수

있다. 자본소득을 상쇄한 후 남은 손실은 최

대 $3,000까지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남

은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다. 

이익이 난 주식을 기부 자문 펀드

(Donor-Advised Fund)에 기부하면 자본

소득세를 피하고, 기부 금액은 아이테마이

즈 세액공제 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4. 청정 에너지 세금 크레딧 활용하기

신재생 에너지 제품(예: 태양열 패널, 배

터리 저장 장치)을 구매한 경우 주거용청정

에너지크레딧(Residential Clean Energy

Credit)을 통해 비용의 최대 30%의 세금 크

레딧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솔라패널을

설치한 비용이 총 3만여 달러가 들었다면 최

대 9천달러의 세금을 크레딧으로 받는다. 

주택 에너지 효율개선 공제: 12월 31일까

지 공사가 완료된 외부 문, 창문, 히트펌프

등 연간 최대 $3,20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

며, 비용의 최대 30%까지 공제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소득세 감면

을 연장하기 위해 청정 에너지 관련 세액 공

제를 축소하거나 제거할 가능성이 있다. 따

라서 공제를 받으려면 연말 전에 조치를 취

하는 것이 좋다.

5. 은퇴계좌 최소인출의무(RMD)를 기억할

것

RMD는 73세가 되는 해부터 시작된다. 만

약 올해 처음 RMD를 받는 경우, 내년 4월 1

일까지 인출을 연기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RMD를 받던 사람들은 마감일이 12월 31일

이다.

RMD 금액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계좌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이 금액

을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RMD에서 연방

세를 원천징수할 수는 있다. 이는 연중 예상

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소득원에 따라 일

부 은퇴자는 예상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도 있다.

내년부터는 대부분의 비배우자 상속인이

전통 IRA를 상속받았을 경우, 계좌 소유자

가 이미 RMD를 시작한 상태였다면 상속받

은 계좌에서도 RMD를 인출해야 한다. 상

속받은 IRA는 10년째 되는 해에 계좌를 전

부 소진해야 하기에 큰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초기 몇 년 동안 최소 요구 금액보다

더 많이 인출할 것을 권장하니 미리 계획하

는 것이 좋다.

hsb@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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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리테일 부동산 역주행,
다시 뜨거워져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침체기

를 겪었던 오프라인 리테일 부동산

시장이 최근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보스턴비즈니스저널(BBJ)은 26일,

매사추세츠의 리테일 부동산 시장

이 주목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상업용부동산 중개업체JLL에 따

르면, 보스턴 지역의 리테일 부동산

공실률은 지난 분기 2.2%로, 수십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과거 온라

인 쇼핑과 아마존의 성장으로 위축

됐던 전통 소매업이 백신 접종과 규

제 해제로 소비자들이 대거 돌아오

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교외 지역의 소매점들이 강

세를 보이고 있다. 집에서 근무하는

화이트칼라 직장인들이 동네 상점

에서 소비를 늘리면서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 또한 뉴베리 스트리트

(Newbury Street) 같은 도심 소매점

들도 방문객 증가로 활기를 되찾았

다. 뉴베리의 방문객 수는 2019년에

비해 지난 1년 동안 백만 명 더 늘어

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든 리테일 부동산이성

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래된 실내 쇼

핑몰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

으며 소유주들은 파산보호를 신청

하거나 압류를 당하는 상황에 직면

해 있다.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리테

일 부동산은 식료품점이 중심인 스

트립 몰이나 쇼핑 플라자다. 최근 금

리 인상 이후 부동산 거래는 감소했

지만, 이는 매물이 부족하기 때문이

라는 분석이다. 

지난 2-3년 동안 많은 기관 투자자

들은 식료품점이 중심인 스트립몰

과 여러 소매점이 모인 쇼핑센터에

투자를 늘려왔다. 

어번에지(Urban Edge)는 지난해

프레이밍햄(Framingham)의 샤퍼

스 월드(Shoppers World)와 에버렛

(Everett)의  게 이 트 웨 이  센 터

(Gateway Center)를 3억 900만 달러

에 인수하며 화제를 모았다. 또한, 이

회사는 케임 브리지의 프레시폰드

몰Fresh Pond Mall, 리비어(Revere)

의 원더랜드마켓플레이스(Won-

derland Marketplace), 하이드파크

의  리 버 우 드  샵 스 (Riverwood

Shops)등을 소유하고 있다. 

물론 일부 대형 몰은 파산을 겪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전반적으

로 리테일 시장은 안정적인 상태다.

전문가들은 현재 리테일 시장이 “

오랜 시간 중 가장 건강한 수준”이

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호관찰 중이던 도체스

터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자신에

게 아침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

유로 여성을 폭행해 징역 2년형

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에 대

해 주민들 사이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

다.

34세의 이안 앗킨슨은 2023년 1

월, 식물에 물을 주고 있던 59세

여성을 지나치며 인사를 건넸다.

그러나 여성이 이를 무시하자 그

는 “사람이 굿모닝이라 인사하

면 맞인사를 해야 한다”며 욕설

을 내뱉었다.

이 여성은 휴대전화를 꺼내 앗

킨슨이 검은 벤츠에 타는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이에 격분한

그는 차에서 내려 여성의 얼굴에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둘렀고, 담

장에 몰아붙이며 폭행했다. 여성

이 그를 물어 반격하자 앗킨슨은

폭행을 멈췄지만, 차에 올라타

여성 쪽으로 차를 몰아 위협을 가

했다. 차는 거의 여성을 칠 뻔했

지만 직전에 멈췄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

착했을 때, 여성은 코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으며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녀는 코뼈가 부러지

고 머리를 다쳤으며, 왼쪽 눈에

서도 피가 나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앗킨슨의 폭행 장면은 여성의

휴대전화와 인근 감시 카메라에

모두 녹화되었으며, 그는 당시

보호관찰 상태로 GPS 추적기를

착용 중이었다. 며칠 뒤 경찰은

그를 체포했다.

서폭 고등법원의 마이클 둘린

판사는 폭행 및 위험 무기를 사용

한 폭행 혐의로 그에게 유죄를 선

고하고, 징역 2년과 집행유예 2년

을 명령했다.

많은 보스톤글로브 독자들은

댓글을 통해"터무니없는 처벌"

이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아침인사 안했다는 이유로 코뼈
부러뜨린 남성 징역 2년형
보호관찰 위치추적기 달고도 폭행…솜방망이 처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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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코리아
광고모집문의

617.254.4654

매사추세츠, 신규 주택구입 다운페이먼트
지원 프로그램 <원플러스> 출범
원 금액은 $2,500만 달러에 이를 것으

로 예상된다.

<원플러스>는 이미 보스턴 거주자

가 보스톤 내에서 구매할 때 적용하

던 프로그램이다. 이제 이를 이민자

유색인종의 주 거주 지역인 26개 게

이트웨이 도시와 랜돌프(Ran-

dolph), 프래밍햄(Framingham)까

지 확장해 적용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주정부와 민간단

체의 민관 협력으로 만들어졌다. 400

만 달러를 기부한 이스트턴 뱅크 재

단(Eastern Bank Foundation)의 낸

시 헌팅턴 스태거 회장은 "재정적 격

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색다른 접

근법이 필요하다"밝혔다. 추가로 보

스턴 재단(The Boston Foundation)

이 200만 달러, 스테이트 스트리트 재

단(State Street Foundation)이 100

만 달러를 지원하며 프로그램에 힘

을 보탰다.

자격이 되는 신청자들은이 프로그

램을 통해 최대 1% 할인된 모기지 이

자율, 2%의 다운페이먼트 지원, 그리

고 집값의 약 3%에 해당하는 클로징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프로

그램을 관할하는 매스하우징파트너

십(Massachusetts Housing Part-

nership)의 엘리엇 슈미들 국장은 "

이와 같은 확대된 지원이 있어야 주

택을 구입할 뿐만 아니라 추후 모기

지 월상환금을 납부하면서 지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스턴 재단의 리 펠튼 회장은 이

프로그램이 향후 10년간 1억 6천만~1

억 7천만 달러 규모의 자산 가치를 창

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2500만

달러는 끝이 아니라 시작점"이라며,

이 프로그램이 측정 가능하고 실질

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강조했다.

2021년 기준, 보스턴 지역에서 35

세 이상의 백인 가구의 주택 소유 비

율은 73%에 달했으며 아시안은 66%

가 주택을 소유한 반면, 흑인 가구는

40%, 라틴계 가구는 37%에 불과했

다. 높은 주택 비용과 과거의 차별적

금융 관행(레드라이닝)으로 인해 흑

인과 라틴계 가구는 보스턴 주택 시

장에서 소외된 상태다.

게이트웨이 도시들은 전통적으로

더 저렴한 거주지로 알려져 있었지

만, 최근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많

은 주민이 고향에서 집을 소유하기

어려워졌다. 린 시장 재러드 니콜슨

은 린 주민의 절반 이상이 수입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사용하고 있어

, 주택 구입을 위한 저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원플러스 프로그램에 해당되기 위

해서는 첫주택구입자(3년 이상 무주

택)로 위의 29개 게이트웨이타운 거

주자여야 한다. 또한 소득이 각 커뮤

니티 중간소득을 넘지 않아야 하며

자신이 10만달러 이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기타 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매스하우징파트너십에서 알아볼 수

있다. 

https://www.mhp.net/one-

mortgage/programs-2/one-plus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다트머스 대학의 한인학

생 원장씨 사망과 관련 음주와 학

대적인 신입생 신고식의 개입 여

부를 수사했던 경찰은 파티를 개

최한 사교클럽과 2명의 다른 사

교클럽 회원을 음주 제공혐의로

기소하는데 그쳤다. 

뉴햄프셔 하노버 경찰은 22일,

물에 빠져 숨진 장씨의 사망원인

을 수사한 끝에 알파피 사교클럽

을 음주가능 이하 연령 모임을 개

최한 혐의로 단체로 기소했으며,

베타알파오메가클럽의 매튜 카

트램본과 새뮤얼 테리 2명을 21

세 이하에게 술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학대적인 신입

생 신고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노버 경찰의 22일 발표에 따

르면 알파피 사교클럽 회원들은

야외에서 환영모임을 개최했으

며 베타알파오메가 사교클럽은

대부분이 음주불가 나이인 장씨

를 비롯한 다른 신입 회원들에게

술을 제공했다. 이후 일부 회원

들은 커네티컷 강에서 수영을 하

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커네티컷 강에는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은

그룹을 지어 떠났으며 이들은 장

씨장 사라진 것을 알지 못했다.

가족 등에 따르면 장씨는 수영을

전혀 하지 못했다. 

장씨는 실종된지 다음날인 7

월 7일 강에서 발견됐다. 부검 결

과 사인은 익사였으며 혈중 알코

올농알콜 무려 0.167이었었다. 

카트램본의 변호사 에릭 윌슨

은 다트머드 대학 신문에 “조사

결과 장씨의 사망원인은 사고였

으며 카트램본의 음주 제공 혐의

는 이번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

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학 측은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장 씨가 소속됐던

베타알파오메가와 알파피 두 사

교클럽에 징계를 내렸다. 대학측

은 아직도 내사를 진행 중이며 아

직 징계를 해제하지 않았다. 

생의학 공학 전공인 장 씨는 달

리 랩(DALI Lab)의 프로젝트

매니저였으며, 테이어 공과대학

의 보조 연구원이었다. 또한 베

타알파오메가 남성 사교클럽

(Beta Alpha Omega fraternity)

의 회원이었다. 이외에도 터크랩

기업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표절

및 리더십 사무소의 국제 유학생

멘토로 일하기도 했다. 2022년 미

들타운 고교를 수석졸업한 장 씨

는 한인 영주권자인 것으로 알려

졌다.

hsb@bostonkorea.com

7월 다트머스 한인 학생 사망 사건,
관련자 음주제공 혐의만 기소

▶▶1면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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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보스톤 봉사회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 서두르고 망명 신청…트럼프
대비하는 이민자들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불법 이민자 대거 추방을 약속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의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두고 이

민자들이 크게 불안해하며 대비하

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4

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불법

이민자를 범죄와 실업률, 집값 상승

등 사회 문제의 근원으로 지목하고

서 당선되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

하고 군대까지 동원해 대규모로 추

방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했거

나 합법적으로 체류할 법적 근거가

미약한 이민자들은 서둘러 미국 정

부에 망명을 신청하고 있다.

망명을 허가받을 가능성이 작아

도 일단 신청해 절차가 진행되면 시

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시민권자와 교제 중인 이민

자들은 결혼을 서둘러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

이미 영주권이 있는 이민자들은

최대한 빨리 시민권을 받으려고 한

다.

베네수엘라 출신인 세르히오 테

란씨는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 돼

지난 7월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되

자 바로 했다.

그는 "난 빨리하고 싶었다"며 "난

지역사회의 모범 구성원이지만 그

린카드(영주권)가 있어도 추방될 수

있다. 난 시민권 절차가 진행되고 있

다는 사실에 훨씬 더 안전하게 느낀

다"고 말했다.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이 이용하

는 스페인어 라디오와 TV, 사회관계

망서비스는 트럼프 당선인의 이민

정책에 대한 정보를 연일 소개하고

있다.

이민 변호사와 불법 체류자 지원

단체에는 문의 전화가 쏟아지고 있

다.

오하이오주의 이민 변호사인 인

나 시마코프스키는 "두려워해야 할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고, 영주권이

있어 문제가 없는 사람들도 몰려들

고 있다. 모두가 겁에 질렸다"고 말

했다.

NYT에 따르면 미국에는 영주권

이 있는 약 1천300만명과 허가 없이

입국한 이민자 약 1천130만명이 있

는 것으로 추산된다.

불법 체류자 추방 자체가 새로운

일은 아니다.

이주정책연구소(MPI)에 따르면

트럼프 첫 임기 때 약 150만명을 추

방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그 정도를 추

방했고, 오바마 전 대통령은 첫 임기

에만 300만명을 내보냈다.

그러나 미국은 1950년대 이후로 한

꺼번에 대규모로 추방하려고 한 적

은 없으며, 이를 위해 방대한 구금 시

설을 구축하지는 않았다고 NYT는

설명했다.

트럼프 2기 '국경 차르'에 내정된

톰 호먼 전 이민세관단속국(ICE) 국

장 직무대행은 행정부가 범죄자와

추방 명령이 이미 내려진 이민자들

을 우선으로 추방하겠지만, 불법 체

류자들을 찾기 위해 직장 불시 단속

등 다른 수단도 동원하겠다고 밝혔

다.

'불 법 체 류  청 년  추 방  유 예

'(DACA) 제도를 통해 미국에 합법

적으로 체류하는 이민자들도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까 걱정이다.

DACA는 부모를 따라 어린 시절

미국에 와 불법체류하는 이들에게

추방을 면하고 취업할 수 있게 한 제

도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2년에 만들어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때

DACA 제도를 없애려고 했으며, 현

재 공화당이 정부를 장악한 주(州)

들이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존폐

의 갈림길에 섰다.

대학들은 유학생과 불법 체류 학

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

하고 있다.

다수 대학은 학생들이 DACA를

통해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후

원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유매스 애머스트와 웨슬리언대

등 몇몇 대학은 외국 학생과 교사, 직

원에게 겨울방학에 본국을 방문할

경우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에 귀국

하라고 권고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2017년에 취임하

자마자 이슬람교도가 많은 나라 국

민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해 공항에

서 혼돈이 일어난 전례가 있기 때문

이다.

웨슬리언대는 학생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취임 전에 미국에 와있

는 게 "미국 재입국이 힘들어지는 것

을 피할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안

내했다.

bluekey@yna.co.kr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블랙프라이데이는 의류

나 전자제품만을 위한 날이 아니

다. 스트리밍 서비스 등 최근 구

독료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

자들은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시장 조사 기관인 안테나(An-

tenna)에 따르면, 2023년 블랙프

라이데이 프로모션을 통해 스트

리밍 서비스는 690만 명의 신규

가입자를 유치했다.  이는 2022년

대비 82% 증가한 수치다. 패러마

운트글로벌(Paramount+의 모회

사)과 디즈니사(Hulu의 모회사)

는 각각 180만 명, 170만 명의 신

규 가입자를 확보했다.

올해 제공되는 할인은 몇 달에

서 1년에 이르는 다양한 옵션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단기 할인

은 특정 프로그램을 몰아보기 위

해 서비스에 가입한 뒤 다른 플랫

폼으로 이동하는 '스트림 호핑

(stream hopping)'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옵션으로 다가가고 있

다. 2~3개월 지속되는 블랙프라

이데이 할인은 이러한 소비자들

에게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보인

다.

안테나의 공동 설립자이자

CEO인 조나단 카슨은 “지난 몇

년간, 블랙프라이데이에 참여하

는 서비스와 제공되는 할인 혜택

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를 활

용하는 소비자들도 증가하고 있

다”며, “이제 블랙프라이데이

는 스트리밍 산업과 구독서비스

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가

되었다”고 말했다.

hsb@bostonkorea.com

블랙 프라이데이, 구독 옵션
할인에 주목해야

불법 이민자 대거 추방 공약에 패닉…영주권자도 불안해 시민권 신청
대학들, 방학에 본국 가는 유학생에 트럼프 취임 전 재입국 권고

디즈니플러스와 맥스 땡스기빙 프로모션 제공
각종 구독 서비스들 대폭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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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책장은 크지 않아 오히

려 비좁다. 그러나 적지않은 한국

책들이 꽂혀있다. 아내가 한국을

방문할 적마다 구해온 산문집이

나 한국소설들 이다. 이상문학상

이니, 김동리문학상전집 따위인

게다. 

책 두권을 발견했다. 아내가 일

부러 찾아 책상위에 놓아둔 책이

다. 얼핏 훑터볼적에 제목이 귀와

눈에 익은 듯하다. 책 한권 제목이

몽고반점이었다. 노벨상을 받은

한국작가의 책이었던 거다. 

몽고반점. 엉덩이에 찍혀있는

푸른색 반점을 말한다. 속설에 의

하면, 몽고반점은 간호사의 손바

닥 자국이라 했다. 간호사는 갓태

여난 아이의 엉덩이를 때려 울게

한다는 거다. 고고呱呱의 탄성이

라 던가. 

한국시 한편이다. 산모의 기도

라 했다. 

…나의 작은 몸그 안에서 꿈틀

대는더욱 작은 생명과 더불어생

명의 참 주인이신당신의 따습고

다정한 손길로나를 어루만지소서

고운 아가 하나 빚으소서(정연복,

작은 기도 - 산모의 기도)

한국연속극에서 나올 법한 이

야기이다. 초조한 남정네 모습인

데 아이의 탄생을 기다리는 거다.

산모는 어떠한지, 아이는 건강히

태여날 것인지 모두 걱정뿐인 게

다. 곧 들려올 아이의 울음소리를

기다리는 거다. 곧 탄성이 나오며,

산파는 방문을 열고 아이가 사내

인지 딸아이인지 알려준다. 

윤봉길의사가 거사 직전 두 아

들에게 남긴 유언도 있다. 읽을 적

엔 가슴이 먹먹하다. ‘강보에 싸

인 두 병정兵丁에게. 너희도 피가

흐르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

을 위하여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 너희들은 아비 없음을 슬퍼하

지 마라.’

출생점點이란 것도 있다. 이름

하여 Birthmark 라는 거다. 나타

니엘 호손의 소설제목한데, 몽고

반점과 얼핏 비슷하지 않던가. 음

식점중엔 몽고반점飯店인 가게도

있던가? 그건 모르겠다.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 지

라 (출애굽기 2:6)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몽고반점 (Monglian Spot)

­­

세계 여기저기에서 테러, 미국 내 총기사

건,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 핵과 미사일, 등

연일 비관적인 뉴스가 끊이지 않는다. 이런

소식을 자주 접하다 보면 마음이 걱정과 불

안으로 가득해진다. 심지어는 미국이 조만

간 망한다는 생각까지 한다. 

‘삶의 질을 높이는 대부분이 천천히 진

행되므로 사람들이 인식하기 어렵다.’고

모건 하우설(Morgan Housel)이 말한다.

삶의 질이 어떻게 향상되었는지 감사절을

맞이하여 함께 나누어 본다.

•지난 20년 동안 극빈층에 사는 사람들

의 비율은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결핵, 말라리아, 홍역, 황달, 콜레라, 에

이즈, 등과 같은 병들이 지구에서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 최근 코비드는 더 이상 화

젯거리가 아니다.

•1905년 버몬트주 의사와 그의 운전기사

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까지 자동차 운

전으로 성공한 최초의 사람이었다. 그들은

63일이 걸렸다. 오늘날 무선 인터넷을 사용

하는 동안 몇 시간 만에 전국을 비행할 수

있다.

•1870년에는 몇몇 여행 음악가나 서커스

공연자, 실내 보드게임이나 카드 게임을 제

외하고는 일반 가정에서 즐길 수 있는 엔터

테인먼트가 없었다. 오늘날 우리의 엔터테

인먼트 옵션은 거의 무제한이다.

•1800년 미국 평균수명은 39, 1900년은 49,

1950년은 68, 그리고 오늘날은 80살 이상이

다. 현재 은퇴하는 평균 나이는 62살로 변

했다. 62살이라면 얼마 전만 해도 하늘나라

에 이미 도착해 있을 나이다.

•1920년 주당 11.5시간이었던 세탁 시간

은 2014년에는 1.5시간으로 감소했다.

•일반 성인은 50년 전과 비교해서 수입

이 세(3) 배 이상 더 많다. 이것은 물가 상승

도 고려한 수치이다. 1960년대는 돈이 억세

게 많아도 컴퓨터, 휴대전화, 검색 엔진, 프

로젝(Prozac), 당분 없는 음식(Gluten-

free), 등을 접할 수 없었다. 한국 개인 소득

은 연간 단 $1,028이었다. 

•주말, 휴가, 은퇴, 등으로 휴식하는 시간

이 1870년도에는 11년이었지만, 1990년에는

35년으로 증가했다. 평균 수명을 참작해서

현재 시점으로 계산하면 약 40년이다. 인생

의 반 정도를 일하지 않고 즐긴다는 뜻이다

. 놀라운 수치이다.

•지난 70년 동안 비행은 2,100배 더 안전

해졌다.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할 확률은

0.000025%에 불과하다.

•1960년에는 집에 에어컨을 소유한 집은

10개 중 1집이었지만 1973년에는 49%로 증

가하였으며 현재는 90%가 소유하고 있다.

에어컨이 없는 10% 집은 추운 지역에 자리

를 잡고 있다. 

•은퇴는 여전히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

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일했다. 

•1990년 이후 전염병 통제로 1억 명 이상

의 어린이의 생명을 구했다.

•연간 수입이 $34,000이면 세계에서 부자

1%에 속한다. 세계 10%에 속하기 위해서

는 $12,000, 20%는 $5,000, 50%에 $1,225이면

충분하다. 당신의 연간 수입이 $70,000이라

면 세계 부자 0.1%로 당당히 입성한다. 

• 뱅가드(Vanguard) 창업자 잭 보글

(Jack Bogle)의 인덱스 펀드 덕분에 무수

한 투자자들의 투자 경비 절감은 물론 높은

수익률도 함께 받고 있다.

•주식시장이 올해 23.6% 상승이다. 지난

3년 연평균 수익률은 23.89%, 5년은 15.3%,

그리고 10년은 14.7%이다. 수익률 12%로

계산하면 투자 돈이 6년마다 2배로 증가한

놀라운 수익률이다.

인생이란 선택의 연속이기에 불안함과

불확실함이 가득하다. 그러나 살다 보면 흐

린 날과 맑은 날이 있기 마련이고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한다. 혹시 실패하더라도 괜

찮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

도 아닌 일에 아등바등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매우 특별하고 소

중한 존재이다. 세상에 태어날 확률이 1 in

trillion이기 때문이다. 복권 당첨보다 훨씬

더 어려운 놀라운 기적을 모두 경험한 것이

다. 여기에 세계 인구에서 단지 4%만이 미

국에서 살고 있다. 이 글을 보는 여러분은

그중 한 사람이다. 감사한 마음뿐이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806)

감사(Thanksgiving)한 이유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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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성관절염은 신체 노화로 생기는 질환인

만큼 노년층에서 주로 발생하지만 최근, 다양

한 원인으로 병원을 찾는 20~40대 관절염 환자

도 많다. 이렇게 무릎 관절 내 연골 손상이 일찍

부터 진행돼 관절염에 이르면 사회활동이 왕성

한 시기에 삶의 질을 저하되고 이후 퇴행성관

절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젊은 층도 관

절염에 유의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무릎 퇴행성관절염으로 병원을 찾은 2040 세대

환자는 2014년에 1만8470명에서 2023년에는 2만

259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증가폭도 점

차 커지고 있는 추세다. 

20~40대 비교적 젊은 층에게 나타나는 무릎

퇴행성관절염은 사고와 외부 충격, 비만, 잘못

된 자세, 스포츠 부상, 몸매 관리를 위한 과도한

운동으로 인한 스포츠 손상, 환경적 요인 등 다

양한 원인이 있다. 한번 손상된 연골은 다시 재

생되지 않고 젊은 나이에 관절염을 앓으면 단

순히 신체적 문제뿐 아니라 사회생활, 심리적

인 부분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관절 건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연골은 무릎 관절 위, 아래 뼈 사이에 자리해

완충 역할을 하는 일종의 물렁뼈 같은 존재로,

신경세포가 없어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부위다

. 관절 내에서 연골이 과사용과 외부 압박으로

손상이 지속되면 염증이 생기며 연골이 닳고,

연골이 없으면 무릎 관절 뼈가 직접 맞닿아 마

찰을 일으키면서 통증이 발생한다. 퇴행성관절

염은 오랜 시간 노화로 서서히 진행되지만 젊

은 층은 다양한 원인으로 관절염이 생길 수 있

다. 

가장 흔한 원인은 외부 충격으로 인한 무릎

손상이다. 사고로 무릎이 다치거나 축구, 농구,

스키 등 스포츠 활동으로 무릎 부상이 반복되

며 퇴행성관절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디 프

로필 촬영을 위해 몸매관리를 과하게 하다가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다. 과도한 다이어트로

무릎 주변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 관절에 가해

지는 부담이 커지면서 관절염으로 진행될 수

있다. 

최근 젊은 층의 경우 배달음식, 패스트푸드

등 고칼로리 음식을 즐겨 과체중과 비만이 늘

고 있는데, 정상 체중보다 많이 나가면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이 지나치게 높아져 관절염을 유

발할 수 있다. 실제 과체중이면 정상인 대비 무

릎에 약 4배 하중이 더해진다. 무릎 하중이 커

지면 연골 손상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고 무

릎 퇴행성관절염 위험성도 그만큼 커진다. 

갑자기 무릎 통증과 함께 붓고 시큰거리며

열감을 느낀다면 무릎 퇴행성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연골이 닳게 되면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윤활 작용을 하는 혈액이 과

다하게 분비되면서 무릎에 물이 차고 붓게 된

다. 이때 며칠 후 통증이 가라앉아 증상이 개선

됐다고 여겨 방치하면 퇴행성관절염이 악화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 초기에는 보행에 지

장이 없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병증이

진행되면 조금만 걸어도 무릎에 무리가 가 불

편함을 느끼게 된다. 

초기라면 주사치료, 도수치료 같은 비수술

치료로 통증을 개선할 수 있다. 약물치료, 물리

치료, 체외충격파, 운동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병행하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치료와 함

께 체중조절, 운동, 생활습관 개선도 동시에 이

뤄지면 퇴행의 진행을 늦추고 예방할 수 있다.

무릎 연골이 마모되면 관절 뼈, 관절막, 주변 인

대까지 2차 손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무릎 관절염 예방은 평상시 적절한 체중과

올바른 자세 유지가 중요하다. 적절한 강도의

규칙적인 운동을 해주면 좋은데, 운동을 과하

게 하면 관절 손상을 입을 수 있어서 충분한 휴

식을 취해야 한다. 꼭 헬스장을 찾지 않아도 일

상생활 중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동작을 자

주 해주는 것도 좋다. 서 있을 때는 3초간 허벅

지에 힘을 줬다 빼는 동작이나 의자에 앉아 있

을 때 무릎 사이에 책을 끼운 상태에서 10초 정

도 힘을 주고 유지하는 동작은 허벅지 근육을

강화해 무릎 관절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 또 누

운 자세에서 다리를 번갈아 가며 들어 올리는

동작도 허벅지 앞쪽 근육 강화에 좋다. 

평소 가까운 거리는 되도록 걷고 무리가 가

지 않는 정도의 계단 오르기 운동도 관절 건강

에 좋고 운동할 때 무릎 보호대 착용과 무릎에

무리가 가는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양반다리, 쪼그려 앉는 자세, 너무 오래 앉아 있

거나 서 있는 자세는 무릎 건강에 좋지 않아 삼

가야 한다.

“증가하는 2040 젊은 관절염 환자…운동 시 무릎
건강 주의”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
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Kakao ID : huramkorea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H+양지병원

증가하는 2040 젊은 
관절염 환자…
운동 시 무릎 건강 주의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20~40대에 발병

률이 증가하고 있는 젊은 관절염에 대해 휴람

의료네트워크 H+양지병원 정형외과 이 용준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